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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보건계열 대학생의 스트레스가 신체적 증상 및 턱관절 증상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충
남지역의 대학생 283명을 대상으로 2012. 9. 1부터 11.30일까지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수집된 자료는 SPSS 

18.0(SPSS 18.0 K for window, SPSS Inc, USA)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연령, 학년, 흡연, 간식섭
취량은 스트레스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성별, 학년, 음주, 간식섭취량 변화는 모두 소화증상에서 유의한 차이
를 나타냈으며, 턱관절  장애는 성별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스트레스, 신체적 증상 및 턱관절 증상 변수들 간
에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스트레스는 신체적 증상 및 턱관절 증상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보
건계열 대학생들의 스트레스를 건전하게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대학생들의 신체·정신 건강과 구강건강을 
예방하여 건전한 대학생활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stress of health-related majoring students on their 
physical and temporomandibular joint symptoms. The subjects were 283 college students in Chungcheongnam-do 
province from September 1 to November 30, 2012. The data were analyzed using SPSS 18.0(SPSS 18.0 K for 
window, SPSS Inc, USA) with the level of significance as 0.05. The findings of the study were as follows: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among the university students in stress according to age, academic year, 
smoking and snack intake. Significant differences were found in digestive symptoms according to gender, 
academic year, drinking and snack intake, and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temporomandibular joint 
symptoms. Stress had a significant correlation to physical symptoms and temporomandibular joint symptoms. As 
for the influence of stress on physical symptoms and temporomanbular joint symptoms. In this study, how to 
help college students to relieve stress in a sound manner, to promote their physical, mental and oral health and 
ultimately to lead a sound college life should carefully be conside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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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대학생은 발달 단계상 후기 청소년기로 미성년에서 성

인으로 넘어가는 과도기적인 발달 단계에 놓여있다. 이 
시기의 대학생들은 급속히 변화하고 있는 사회 속에서 
자아 정체감 확립과 정서적 독립,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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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측, 경쟁 등[1] 많은 부담감을 느끼는 동시에 성인생활
을 준비하기 위한 여러 가지 과제에 집중하는 시기이기
도 하다. 특히, 대학이라는 새로운 환경과 그에 따른 새로
운 역할에 대한 설레임과 흥분을 경험하고 새로운 교우
관계, 동아리 활동, 다채로운 학문 습득을 통해 지적·사회
적 성장을 촉진하지만 낯선 환경에 성공적으로 적응한다
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다[2]. 대학에 들어오면 치열한 입
시 경쟁과 기존의 틀에 박힌 생활에서 벗어나 좀 더 자유
로워지고 생활이 더욱 활기 넘치는 것으로 생각하였다. 
그러나 진로를 위한 스펙 만들기, 과중한 학업부담감과 
경제적인 어려움, 취업문제 등으로 인해 여유가 없다. 게
다가 전공과 관련된 학업이나 가치관 및 대인 관계 등의 
문제와 함께 대학생들의 생활스트레스 수준을 높이고 과
중한 스트레스를 경험한 대학생은 대학생활에 대한 적응
이 낮고 신체적 부적응을 초래한다[3-5]. 

스트레스로 인한 신체적인 증상으로 신진대사의 변화, 
호흡 증가, 심장박동수의 증가, 혈압 상승, 두통, 위통, 위
경련, 요통, 피로감을 증가시켜 대학생활에 대한 적응을 
어렵게 한다[6-8]. 

스트레스는 직·간접적으로 건강에 영향을 미친다. 직
접적으로 신경계, 내분비계, 면역계 등의 신체기능에 대
한 생리적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9]. 간접적으로는 스트
레스가 흡연, 음주, 운동 등의 건강과 연관된 행위에 부정
적인 영향을 미쳐서 건강문제를 유발시킬 수 있으며[10], 
이에 관한 연구가 보고된 바 있다[11].

게다가, 정신적 스트레스가 악관절 장애의 큰 원인이
라 보고 있으며[12], 동통, 두통, 근육 촉진통, 클리킹 소
리, 하악운동 등 이상 소견을 보인다[13]. 

과중한 스트레스는 신체의 항상성을 무너뜨리고 질병
을 유발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왔고, 많은 질병들과 스트
레스는 상호 관련이 있음이 여러 연구에서 검증되었다
[14]. 대학생의 스트레스와 신체증상[4,8]의 관계를 알아
보고, 보건계열 학생을 대상으로 한 신체증상 연구[15], 
대학생활에서 스트레스에 대한 위험요인을 찾고 스트레
스로 인한 손상부분을 교정하는 것에 대한 연구[16], 스
트레스와 악관절 장애[13,17]등으로 이들 연구는 서로 연
관은 많지만 하나의 변수와 그 요인들의 관계를 파악하
였다. 

그러나 스트레스는 신체적 증상 뿐만 아니라 턱관절증
상도 동반하게 되므로 보건계열 학생들의 대학생활 적응
에 있어 이들의 관계를 통합적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보건계열 대학생들의 스트레스 수준
이 신체적 증상과 턱관절증상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스트레스를 건전하게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대학생들의 신체·정신 건강과 구강건강을 예방하여 건전

한 대학생활을 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하였다.

Ⅱ. 연구대상 및 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2012년 9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충청남
도 지역으로 시행하였다. 자료 수집은 방문조사를 통해 
구조화된 설문지의 연구 목적을 설명하고 동의를 얻은 
후 300부의 설문지를 배부하였고, 자기 기입 방식으로 조
사를 하였다. 이중 응답이 부실한 17부를 제외한 283부의 
설문지를 최종 분석 자료로 사용하였다.  

2. 연구도구 

본 연구의 도구는 일반적 특성 6문항(성별, 연령, 학년, 
흡연, 음주, 간식섭취량), 스트레스 측정도구 38문항, 신
체적 증상 24문항, 턱관절 증상 4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간식섭취량은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간식섭취량 변화를 
묻는 문항으로 평소보다 많이 섭취할 경우 ‘상’, 변화 없
음 ‘중’, 적게 섭취 ‘하’로 구분하였으며, 일반적 특성에 
포함시켰다.

2.1 스트레스 수준

스트레스 수준 측정은 Go & Monachello[18]의 
percieved stress scale 49문항을 이용하여 Likert 4점 척도
(1=전혀 그렇지 않다, 2= 거의 그렇지 않다, 3= 약간 그
렇다, 4=많이 그렇다)로 구성하였다. 이 중 신뢰도가 낮
은 요인의 문항은 제외시키고 38개 문항만을 분석에 사
용하였다. 스트레스 수준은 9의 요인으로, 요인1 부족한 
시간(7문항), 요인2 친구갈등(5문항), 요인3 교과과정(5문
항), 요인4 사회격리(4문항), 요인5 성과미흡(6문항), 요인
6 능력부족(3문항), 요인7 경제적 어려움(2문항), 요인8 
주변인과의 갈등(3문항), 요인9 스스로 노력(3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총득점 범위 최저 38점에서 최고 152점까지
이며, 요인의 합이 증가할수록 스트레스 지수가 높아짐을 
의미한다. 신뢰도 측정결과 아래와 같다[Table 1].

2.2 신체적 증상

대학생들의 신체적 증상은 전겸구[7] 등의 신체증상 
척도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본 척도에서는 불면 증상(4
문항), 두통 증상(4문항), 심장질환 증상(8문항), 소화 증
상(8문항)을 측정하였으며, 각 문항을 ‘1=전혀 없다’, ‘2=
약간 있다’ ‘3=웬만큼 있다’ ‘4=꽤 심하다’ ‘5=아주 심하
다’와 같이 5점 척도로 평정한다. 총득점 범위 최저 24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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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최고 100점 까지이며, 요인의 합이 증가할수록 신체
적증상이 심해짐을 의미한다. 

[Table 1] Reliability of each item in stress level       

           questionnaire

 Stress sub-factors Items
Cronbach's 

⍺
(Factor 1) Lack of time 7 0.872

(Factor 2) Conflict friend 5 0.787

(Factor 3) Curriculum 5 0.759

(Factor 4) Social isolation 4 0.809

(Factor 5) insufficient 6 0.743

(Factor 6) Lack of ability 3 0.643

(Factor 7) Economic difficulties 2 0.794

(Factor 8) Outsider Conflict 3 0.682

(Factor 9) Efforts themselves 3 0.665

 Stress level 38 0.933

선행연구들에서 적정한 수준의 신뢰도와 타당도가 검
증되었으며, 본 연구에서의 내적일치도 계수(Cronbach's 
⍺)가 각각  불면 증상 Cronbach's ⍺=0.871, 두통 증상 
Cronbach's ⍺= 0.817, 심장 증상 Cronbach's ⍺=0.888, 
소화 증상 Cronbach's ⍺=0.810, 신체적 증상 Cronbach's 
⍺=0.926으로 높은 신뢰도를 나타냈다.

2.3 턱관절증상 (Temporomandibular joint 

Symptoms)

스트레스를 받을 때 나타나는 턱관절 상태를 측정하기 
위하여 Ng와 Leung[19]의 도구를 사용하였다. 총 4문항
으로 자가 증상의 “유” “무”로 구분하였다. 이중 ‘유’값만 
counting하여 연속형 변수로 구분하였으며, 합이 증가할
수록 턱관절 증상이 더 많이 나타남을 의미한다. 신뢰도 
측정결과 Cronbach's α=0.702이였다.

3. 통계분석

수집된 자료는 IBM SPSS statistics 18.0(SPSS Inc, 
Chicago, IL, USA)을 이용하여 신뢰구간 95%. 99%에서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빈도분석과 백분율
을 구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과 스트레스, 신체
적 증상 및 턱관절 증상간의 차이를 검증하기 위하여 
t-test, ANOVA test를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사후검정
은 Scheffe test로 검증하였다. 또한 각 변수간의 상관성
을 보기위하여 Pearson correlation 시행하였으며, 스트레
스가 신체적 증상 및 턱관절 증상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

보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Ⅲ. 연구결과

1. 일반적인 특성

대학생들의 일반적인 특성은 다음과 같다[Table 2]. 성
별은 남성 104명(36.7%), 여성 179명(63.3%)이였다. 학년
은 1학년 72명(25.5%), 2학년 56명(19.8%), 3학년 89명
(31.4%), 4학년 66명(23.3%)으로 3학년이 가장 많았다. 
음주는 미음주자 37명(13.1%), 음주자 246명(86.9%)이였
다. 흡연은 비흡연자 233명(82.3%), 흡연자 50명(17.7%)
이였다. 간식섭취량 변화는 상이 150명(53.0%), 중이 90
명(31.8%), 하가 43명(15.2%)으로 상이 가장 많았다.  

[Table 2] General information of research recipients

Category N %

Gender
Male 104 36.7

Female 179 63.3

Academic year
Freshman 72 25.5

Sophomore 56 19.8

Grade 3 89 31.4

Grade 4 66 23.3

Drinking
No 37 13.1

Yes 246 86.9

Smoking
No 233 82.3

Yes 50 17.7

Snack intake

High 150 53.0

Normal 90 31.8

Low 43 15.2

2. 일반적 특성에 따른 스트레스, 신체적 증상 

및 턱관절증상의 차이

일반적 특성에 따른 스트레스 수준, 신체적 증상 및 턱
관절 증상간의 차이를 검증한 결과 다음과 같다[Table 3]. 
성별은 스트레스(p<0.001), 불면 증상(p<0.01), 두통 증상
(p<0.001), 심장 증상(p<0.05), 소화 증상(p<0.001), 턱관
절 증상(p<0.001)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으며, 남성에 
비해 여성에서 더 높게 나타났다. 학년은 스트레스
(p<0.001), 두통 증상(p<0.001), 심장 증상(p<0.01), 소화 
증상(p<0.001)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으며, 스트레스, 
두통, 심장, 소화 증상 모두 3학년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사후 분석 결과, 두통 증상은 1,2,4학년과 3학년에서 차이
를 나타냈으며, 스트레스, 심장 질환은 3학년과 4학년에
서 차이를 나타났다. 소화증상은 2,4학년과 3학년에서 차
이를 나타냈다. 음주는 소화증상(p<0.05)과 유의한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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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Stress Insomnia Headache Heart Indigestion TMJ†

M±SD M±SD M±SD M±SD M±SD M±SD

Gender
Male 68.55±16.64 6.79±3.40 6.27±2.58 11.20±4.75 12.05±3.96 1.13±1.23

Female 80.37±18.31 8.07±4.03 8.06±3.73 12.83±5.69 15.37±5.85 1.72±0.93

t -5.409 -2.848 -4.318 -2.591 -5.681 -3.824

p 0.000 0.005 0.000 0.010 0.000 0.000

Academic year
Freshman 74.34±13.19ab 7.30±3.52 6.88±3.12a 11.70±4.53ab 14.15±4.99ab 1.45±1.19

Sophomore 77.05±16.82
ab

7.30±3.71 6.71±2.34
a

11.67±4.69
ab

12.75±3.74
a

1.48±1.32

Grade 3 81.84±19.56b 8.43±4.38 8.67±4.05b 13.94±6.55b 16.24±6.25b 1.73±1.29

Grade 4 69.19±21.27a 7.07±3.42 6.86±3.34a 10.98±4.68a 12.54±5.22a 1.27±1.25

F 6.516 2.082 6.116 4.724 8.040 1.714

p 0.000 0.103 0.000 0.003 0.000 0.164

Drinking
No 76.62±20.01 7.94±4.20 8.40±3.73 13.45±5.68 16.18±6.67 1.43±1.19

Yes 75.94±18.40 7.55±3.80 7.26±3.40 12.05±5.36 13.85±5.21 1.51±1.28

t 0.207 0.571 1.884 1.475 2.443 -0.373

p 0.836 0.568 0.061 0.141 0.015 0.709

Smoking
No 77.17±17.96 7.60±3.83 7.48±3.44 12.34±5.36 14.33±5.43 1.52±1.22

Yes 70.72±20.60 7.60±3.98 7.04±3.53 11.72±5.70 13.32±5.59 1.42±1.47

t 2.243 0.016 0.832 0.743 0.743 0.522

p 0.026 0.987 0.406 0.453 0.453 0.602

Snack intake
High 78.79±19.94 8.46±4.08b 7.61±3.53 12.83±5.41 14.77±5.67b 1.62±1.32

Normal 71.88±17.06 6.30±3.19a 6.94±3.36 11.16±4.95 12.35±4.71a 1.32±1.24

Low 75.06±15.03 7.37±3.55
ab

7.61±3.53 12.39±5.54 15.79±5.35
b

1.46±1.12

t 4.034 9.454 1.199 2.715 8.147 1.642

p 0.019 0.000 0.303 0.068 0.000 0.195

By the Independent t-test or one-way ANOVA test at α=0.05 
a,b

 The same characters are not significant by Scheffe test at α=0.05. (a<b)
*p<0.05, **p<0.01, †Temporomandibular joint

[Table 3] Differences in stress level, physical and Temporomandibular joint symptoms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를 나타냈으며, 미음주자에서 더 높게 나타났다. 흡연은 
스트레스(p<0.05)와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으며, 비흡연자
에서 더 높게 나타났다. 간식섭취량 변화는 스트레스
(p<0.05), 불면증상(p<0.001)과 소화증상(p<0.001)에 유의
한 차이를 나타냈다. 사후분석 결과 불면 증상은 간식을 
많이 섭취하는 집단과 변화 없는 집단에서 차이를 나타
냈으며, 간식섭취량 변화가 많은 학생들이 더 높게 나타
났다. 소화 증상은 많거나 적은 집단과 변화 없는 집단에
서 차이를 나타냈으며 간식섭취량 변화가 적은 학생들이 
더 높게 나타났다.

3. 스트레스 수준, 신체적 증상 및 

턱관절 증상간의 상관성

스트레스 수준, 신체적 증상 및 턱관절 증상 변수들 간
의 상관관계를 검증한 결과 다음과 같다[Table 4]. 스트레
스와 신체증상(p<0.001)및 턱관절증상(p<0.001)의 모든 
변수는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스트레스 증상이 증가
할수록 신체적 증상도 증가하고 턱관절증상도 증가함을 

나타냈다.

[Table 4] Effect coefficients in variables

Stress Insomnia Headache Heart Indigestion

Insomnia 0.37***

Headache 0.35*** 0.49***

Heart 0.37*** 0.54*** 0.56***

Indigestion 0.40*** 0.51*** 0.62*** 0.57***

TMJ† 0.38*** 0.41*** 0.42*** 0.41*** 0.40***

†Temporomandibular joint
*p<0.05, **p<0.01,  ***p<0.001

4. 스트레스 수준이 신체적 증상 및 

턱관절 증상에 미치는 영향

스트레스 수준이 신체적 증상 및 턱관절 증상에 미치
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다음과 같다[Table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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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pendent Dependent B SE t p adj R-square F p

Stress
Insomnia 0.078 0.011 0.378 6.836 0.000 0.140 46.736 0.000

Headache 0.067 0.010 0.359 6.445 0.000 0.126 41.538 0.000

Heart 0.110 0.016 0.378 6.854 0.000 0.143 46.972 0.000

Indigestion 0.120 0.016 0.408 7.501 0.000 0.164 56.266 0.000

TMJ† 0.026 0.004 0.387 7.032 0.000 0.147 49.454 0.000

†Temporomandibular joint

[Table 5] Impact of stress level on physical symptoms and temporomandibular joint symptoms

스트레스는 불면증상(ʙ=0.38, p<0.001), 두통증상
(ʙ=0.36, p<0.001), 심장증상(ʙ=0.38. p<0.001), 소화증상
(ʙ=0.41, p<0.001), 턱관절증상(ʙ=0.39, p<0.001)에서 유
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변수들의 설명력은 
불면증상과 심장증상 14%, 두통증상 13%, 소화증상 
16%, 턱관절증상 15%를 나타냈다. 소화증상의 설명력이 
가장 높았으며, 소화증상이 가장 많은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Ⅳ. 고찰 및 결론

본 연구는 2012년 9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충청지
역의 보건계열 대학생 283명을 대상으로 스트레스 수준
이 신체 증상 및 턱관절 증상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시도되었다.

본 연구의 주요내용을 고찰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스트레스 수준은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더 높

게 나타났으며, 3학년이 스트레스 수준이 가장 높았다. 
비흡연자일수록, 간식섭취량이 증가할수록 각 요인의 스
트레스 수준이 높아졌다. 보건계열 대학생은 다른 전공의 
대학생과 비교했을 때 다양한 전공과목으로 인해 교육과
정에 여유로움이 없이 엄격하고 과중한 학습을 해야 할 
뿐 아니라, 임상실습을 겸해야 하고 짧은 시간 내에 정해
진 지식을 습득해야 하는 어려움으로 인해 더 많은 스트
레스를 경험한다[20]. 또한 3학년이 다른 학년에 비해 높
은 것으로 나타나 대체로 고 학년군에서 스트레스가 높
다는 결과는 유사한 경향을 보였으나[21], 4학년은 적은 
학점이수와 국가고시 준비로 인한 개인 시간이 증가하고, 
3학년에 비해 전공시간과 빠듯한 수업에 대한 부담이 덜
하기 때문에 3학년보다는 스트레스 수준이 더 낮게 나타
난 결과이다.

성별로 볼 때 남학생들은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운동
이나 게임 등을 통해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반면 여학생
들은 수동적이고 소극적인 태도로 참고견디므로[22], 상

대적으로 스트레스로 인한 신체증상이 남학생보다는 여
학생에게서 많이 나타났다.

또한,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대처방법을 음주, 흡연과 
간식으로 여겨, 스트레스가 증가할수록 음주자, 흡연자가 
많아지고, 간식을 많이 섭취함으로써 스트레스를 줄이는
데 큰 도움을 준다. 

스트레스를 받는 상태일 경우 당질 식품과 지방 식품
의 섭취 선택이 높아진다고 보고하였으며[23], 남자보다 
여자가 간식섭취량이 더 많이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었
다.

둘째, 성별은 스트레스, 신체적 증상, 턱관절 증상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으며, 학년은 스트레스,  두통, 심
장, 소화계 증상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음주는 소
화계증상, 흡연은 스트레스, 간식섭취량 변화는 불면증과 
소화증상에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대학생의 스트레스 수준에 따라 두통증상, 불면증, 소
화계증상, 심장증상 등 모든 신체증상에 차이를 보였으
며, 생활 스트레스를 많이 경험하고 있는 대학생이 신체
증상을 더 경험하고 있다[4][24]. 스트레스 수준이 높을수
록 건강상태는 좋지 못하며 신체적 및 심리적 질병을 촉
진한다고 하였으며[25], 여학생, 3학년, 음주자, 간식섭취
량이 증가할수록 스트레스는 신체증상의 직접적인 원인
이 됨을 알 수 있다. 

스트레스는 식행동 변화를 초래하며 건강상태를 좌우
하게 되는데[23], 스트레스를 과도하게 느끼게 되면 과식
이나 소식, 불면증, 흡연량과 음주량의 증가, 약물 남용 
등의 결과가 나타났다고 보고되고 있다[26].

음주 문제를 가질수록 스트레스 정도가 높아지는 것으
로 보고되고 있고[27], 흡연과 간식은 신체건강에 악 영
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많은 양을 섭취하게 된다면 소화
계 증상을 비롯하여 심장, 불면증, 턱관절 증상을 비롯한 
구강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적당한 양을 섭취하
는 것이 비만을 줄여주고 스트레스 수준을 조절할 수 있
을 것이다.

또한 성별에 따라 턱관절 증상에서 차이를 나타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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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에 비해 여성에서 더 높게 나타났다. 이는 스트레스
에 대한 민감도가 여성이 더 높아 스트레스로 인한 턱관
절 증상이 더욱 빈번히 발병하고 또 이를 치료하기 위해 
의료기관을 찾는 등 적극적 대처가 남성에 비해 여성이 
높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셋째, 스트레스, 신체증상 및 턱관절 증상은 정적 상관
성을 나타냈다. 수면장애와 스트레스는 턱관절 증상과 상
관성을 나타냈으며[28], 스트레스 수준이 높을수록 구강
질환 증상 경험 위험비가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냈다[29]. 
대학생의 스트레스가 신체건강에 정적 상관성을 나타냈
으며[4], 기존 연구와 유사한 결과를 나타냈다. 스트레스
가 증가할수록 신체적으로 나타나는 증상도 증가하고 턱
관절 증상도 증가하였다. 대학생의 스트레스는 신체질환
뿐만 아니라 턱관절 증상을 위협하는 요인으로써 연관성
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넷째, 스트레스 수준이 신체적 증상 및 턱관절증상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들은 시간에 대한 
압박감이나 연속적인 긴장 등으로 불안, 적대감, 집중력 
감소, 수면장애 등의 심리적 요인과 초조, 좌절, 분노, 불
만족 등의 감정적 부적응 현상을 초래할 수 있고[26], 이
들은 결과적으로 신체적 건강에 악영향의 원인이 된다고 
볼 수 있다. 게다가 심리적 스트레스로 인한 턱관절 장애 
환자들은 역류성 식도장애, 위궤양, 피부질환, 편두통, 만
성요통 등의 정신·신체장애의 공존율이 높다[30]. 또한, 
학업이나 시험 등에 대한 성과가 미흡하거나 본인 스스
로의 능력이 부족하여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학생들은 
소화계 증상을 많이 경험한다[31]. 스트레스가 지속적으
로 증가할수록 턱관절 장애 유발 위험도가 증가하며[32], 
불안감이 큰 학생일수록 불면증과 두통 증상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스트레스는 신체적 증상과 턱관절 증상과 밀접
한 관련성이 높으며, 스트레스를 건전하게 해소할 수 있
는 방안 모색이 제일 중요하다.   

이상과 같은 연구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하고자 한다. 보건계열 대학생들의 학업과 실습, 취업 등
에 대한 스트레스 대처방안을 모색함이 가장 시급하다. 
스트레스 수준을 낮추기 위하여 커리큘럼 혹은 특별과정 
프로그램의 개발과 활용이 요구되는 바이다. 대학생들의 
스트레스 수준을 낮추어 준다면 신체적 건강은 물론 구
강건강도 향상될 것이며, 대학생들의 삶의 질 향상과 건
강한 대학 생활을 실천하는데 이바지할 것이다.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 연구결과를 보다 일반화하기 위
해서는 향후 전체 보건계열 학과를 포함하여 전 지역조
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 좀 더 다양한 변인과 비 보건 
계열과 같은 비교집단에 대한 후속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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